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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四象훌훌學草本卷』과 『東훌훌훌훌世保元』初版本의 비교를 통판
사상 방제의 면전 과정에 대판 엽구

옥윤영 �* �. 김경요�*

�I
�A�b�s�t�r�a�c�t �I

�S�t�u�d�y �o�n �h�i�s�t�o�r�y �o�f �p�r�e�s�c�r�i�p�t�i�o�n �t�h�r�o�u�g�h �c�o�m�p�a�r�i�s�o�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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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D�e�p�l�. �o�f �S�a�s�a�n�g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�a�l �M�e�d�i�c�i�n�e�, �C�o�l�l�e�g�e �o�f �O�r�i�e�n�t�a�l �M�e�d�i�c�i�n�e�, �W�o�n�k�w�a�n�g �U�n�i�v�.

�P�u�r�p�o�s�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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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D�o�n�g�y�i�-�S�o�o�s�e�- �B�o�w�o�n

�R�e�s�u�l�t �a�n�d �c�o�n�c�l�u�s�i�o�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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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M�e�d�i�c�i�n�e

�2�. �M�e�d�i�c�i�n�e�s �a�r�e �c�o�n�f�u�s�e�d �i�n �p�r�e�s�c�r�i�p�c�i�o�n �o�f �S�a�s�a�n�g�-�Y�i�h�a�k�-�C�h�o�b�o�n�g�u�e�n �b�u�e �m�e�d�i�c�i�n�e�s �a�r�e �n�o�t �c�o�n�f�u�s�e�d �i�n

�p�r�e�s�c�n�p�C�l�o�n�.

�K�e�y �w�o�r�d�s�: �S�a�s�a�n�g�-�Y�i�h�a�k�-�C�h�o�b�o�n�g�u�e�n �D�o�n�g�y�i�-�S�o�o�s�e�-�B�o�w�o�n

�I�. 績 論 것이 아니라 다 년간의 임상 경험과 실천을 통해

연구하고 검증하며 점차 완전환 형태로 발전한 것

이다 초기의 李濟馬의 처방과 후기의 李濟馬의 처

방올 비교해 본다연 처방이 어떤 식으로 완성되어

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올 뿐만 아니라 사상의학의

이론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갔는지도 파악할 수

李濟馬의 �r 東톨홉露世保元」 初版本에 나오는 �r新定

方 �j 은 李濟馬의 독창적인 처방도 있지만 기존의 방

제로부터 발전시켜 나온 처방들도 있다 또한 이 두

유형의 처방들 모두 한 번에 완전한 형태로 완성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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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다고 생각한다 �. �1�9�8�5 년 ‘延邊朝蘇族 �g 治州民族훌훌
覆 �1�V�f 究所’에서 발간한 『朝醫學ι의 부록에 실린 『四

象홈學草本卷』을 보연 글의 내용과 처방의 내용이

이제마의 �r東훌훌世保元 �a 저술 이전의 초기 저작임

을 알 수 있다 그리고 『東훌훌휩�1�!�t 保元�a 初版本은 이

제마가 사망한 후 그의 門徒들에 의해 �1�9�0�1 년에 新

舊本을 합하여 票 ��리찢에서 출판한 책이다 �. 이에 본

논고에서는 초기의 처방은 『四象훌學草本卷』의 처

방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후기의 처방은 『東홈홉世

保 �J�[�;�J�i 初版本의 처방을 기준으로 삼았다 �.

�I�I�. �i�f 究텀的 빛 方法

본 논고에서는 초기의 이제마의 처방과 후기의

이제마의 처방을 비교해 봄으로써 어떤 식으로 완

성되어 갔는지를 파악합과 동시에 사상의화의 이론

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갔는지도 파악하고자 하

였다

본 논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리하였다 �.

�1�. �[�;�' 東醫홉世保元』初版本 �I�i�'�, 四象醫學草本卷 �I�i�'�J�i�, 東

武遺橋ι 둥에서 처방과 약물에 관련된 부분을 추출

하였다 �. 후세방에서 발전되어 온 처방들에 대해서는

원전올 추적하여 본래의 처방과 그 내용과 의의를

비교하였다 �.
�2�. 초기의 이제마의 처방은 �r 四象題學草本卷』의

내용을 근거로 하였고 후기의 이제마의 처방은 『東

醫홉世保元」初版本의 내용올 근거로 하였다 �.

�3�. 본 연구에서는 『四象뽑學草本卷�a과 『東톨훌壽世

保元』初版本의 처방 중 同名의 처방을 위주로 비교

하였다 이는 『四象醫學草本卷』과『東훌훌홉世保元』

初版本에 同名의 처방이 있는 경우 『四象뽑學草本

卷』의처방이 �r新定方」의 처방으로 발전한 것으로

추측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교가 타당성이 있으

리라 생각했다 �.
�4 처방의 비교는 약물의 가감을 위주로 비교하

였다 �.

�I�I�I�. 本뚫 및 �i톰察

�1�. 少陰�A 저방의 변힌과정에 대만 연구
�(�1�) �+全大補邊의 변천과정

�1�) 처방구성

〈단위 훌 �, 생강 단위는 片 �. 대조 단위는 얹〉
�a�) 이하 소옴인 처방 비교표의

�r
경헝방

�j 은 �r東훌훌世保 �]�t�o�'�,
�r宋

元明 �3 대 의가저술 증 �5↓陰�A病 쩔옳行用要찢 �1�3 방 ���E 약
�6방」을 말한다

�b�) 이하 모든 처방 비교표의
�r 초고」는 �r 四象홉學草本흉�a을 말한다

�2�) 치방 비교

「海藏홉』의十全大補陽은 虛勞를 다스린다 하였

고 『四象훌學草本卷』이이하『草훌』라稱한다 �) 의 十

全大補傷은 少陰 �A�l�i�1�i 勞를 다스린다고 하였다 �r협

藏書』의처방에는 少陽 �A 약인 白 �� 참과 熟地黃이

들어 있어 李濟馬는 이를 빼고 두 가지 약재를 더

첨가하였다 �r東홈협 �t�i�t 保元 �r�J�j 宋元明 �3 대 의가저술

중 少陰 �A病 經驗行用要賽 �1�3 방 �E豆약 �6방
�2�)�J
중의

十全大補楊올 보연 白�� 흙과 熟地훌올 빼고 妙仁과

陳皮를 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다 �I�i�' 草훌』에서는 白

�� 쯤과 熟地黃 대신 白何首烏와 妙仁이 들어가 있

으며 『東醫홉世保元�r�J�j 新定方」에서는 白何首烏와 陳

皮가 들어가 있다 �r 草훌ι에는 官桂 대신 桂皮를 사

용하였다 이들 처방올 보연 용량에는 변화가 없으

며 妙 �t 陳皮 白何首烏의 차이가 있다�.
�r 草훌ι

�I�)

에서는 ‘四君子陽에四物楊을 합쳐서 �A珍

陽이라고 부르고 桂皮 黃훈를 추가하여 十全大補陽이

라고 부른다�. 모두 �4陰�A의 虛勞病을 치료한다’라

고 하였다 �r
新定方

�2�)�J
에서는

‘ �A物君子楊에 �A흉과

黃 �1�1�; 를 각각 �l 돈씩 쓰고 白何首烏와 官桂를 각각 �l

돈씩 가하면 十全大補楊이라고 부른다�라고 하였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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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草훌」와 �r
新定方」의 十全大補傷의 차이는 『草

훌』의 �/ ＼珍場과 �r 新定方」의 八物君子楊의 차이로

볼 수 있다 �r新定方」의 �/＼勳君子楊은 「草薰�4 의 �/ ＼

珍楊에서 白何首烏와 妙仁이 빠지고 黃옳와 陳皮가

들어가며 �A豪을 �2돈으로 올렸다 이는 八珍楊이 四

君子楊과 四動傷을 동둥하게 배합한 것이라연 �A物

君子楊은 四君子없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 배합했다

고 볼 수 있다 �. 八珍傷은 少陰�A의 虛勞病을 다스리

는 처방이며 �A物君子楊은 少陰�A 表病 뽑陽困熱

覆狂證에 사용된 대표적인 처방이다�. 즉 �/�\ 珍楊은

四物과 四君子를 동둥하게 배합하여 補血과 補氣를

동시에 하는 虛勞의 처방인 반면 八物君子楊은 四

君子를 강력하게 만들어 升陽益氣로써 少�f 윷�A 뽑受
熱表熱病을 다스리는 처방이다 �. 八빼君子楊이 四物

과 四君子의 합이 아닌 四君子楊올 위주로 발전했

다는 사실은 表훌病의 이론이 성립되었다는 것을

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�r新定方」의 十全大補楊은

치험례가 없기는 하지만 �/�\ 物君子楊에서 나온 처방

이라는 사실과 구성약물로 볼 때 升陽溫補하는 少

陰�A 表病藥임올 알 수 있다�. 이하 약재들의 비교에

서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
�r
新定方」에서는 妙 �t 이 들어가는 四物場의 개념

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서 여기서는 妙仁과 陳皮를

비교해 보아야 할 것 같다 �. 우선 �?�t�P
、�f二은 『草훌

�I�)�� 의

錢民異功散 조문에서 網한 증상이 겸했을 때 가한

다고 하여 기존의학의 調中行氣 효능으로 이해할

수 있다 �. 또한 四物陽 조문에서는 ‘四物傷은牌鷹의

元氣가 손상된 것을 다스리며’라고 하여 내상을 다

스라는 약임을 말하고 있다 陳皮는 짧香 �i�f 氣散 �, 香

蘇散에 들어가 外感을 다스리는데 쓰이며 四物傷

가미에서 安 �M�i�. 補中益氣傷에서 理氣健牌 �, 導俠傷에

서 化俠작용올 한다 �. 妙仁과 陳皮의 가장 큰 차이점

을 보면 妙仁은 주로 內傷에 사용되나 陳皮는 內傷

은 물론 外感에도 사용된다는 것이다�- 이는 『草壘」

에서는 四物場의 관점에서 妙仁이 사용되던 것이

�4陰�A 흡受-熱表熱病의이론이 성립되연서 外感을

치료하는 �J�\ 物君子楊의 관점에서 陳皮가 사용되었다

여기서 �r宋元明 �3 대 의가저술 중 少陰 �A病 經驗

行用要藥 �1�3 방 �g 豆약 �6방 �j 의 十全大補楊을 보면

妙仁과 陳皮가 들어가고 白何首烏가 들어가 있지

않은데 �r 草훌」의 四君子楊에도 들어 있는 白何首烏

가 빠진 점으로 보아 『草훌』의 十全大補陽보다 �r宋

元明 �3 대 의가저술 중 少陰 �A病 經驗行用要藥 �1�3 방

모효약 �6 방」의 十全大補楊이 더 이전에 나온 처방

임을 알 수 있다 �.
白何首烏는 �F

草훌』와
�r
新定方」의 十全大補楊에는

모두 들어 있고 �r宋元明 �3 대 의가저술 중 少陰 �A病
經驗行用要藥 �1�3 방 �E豆약 �6 방」의 十全大補陽에는

빠져 있다 �l�" 草훌 �J 에서의 白何首烏는 四君子와 四物

의 합방 개념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이고 �r 新定方」

의 白何首烏는 四君子를 강화시킨 �/�\ 物君子楊의 개

념에서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�r新定方 �3�)�J 白何烏理

中楊 조문에 나온 白何首烏의 설명을 보면
‘ �/ ＼흉이

있으면 �A흉을 쓰고 �A흉이 없으면 白何首烏를 쓴

다�. 白何首烏는 �A흉과 성미가 서로 가까우나 맑고

시원한 힘은 �A흉보다 못하고 따뜻이 보호하는 힘

은 �A홍홍보다 더하여 다르기도 하고 같은 측면도 없

지 않다 �. 위험한 증에 �) ＼흉 �2돈 이상을 써야 할 때

에 전혀 白何首烏를 대용해서는 안 된다.’라고하였

다 여기서 白�{可首烏는 따뜻이 보호하는 힘은 �A흉
보다 더하다고 하였는데 이런 변에서 볼 때 �r新定

方」의十全大補楊에 何首烏를 �A養과 같이 사용하

였고 官�桂로써溫補를 돕도록 한 점은 溫補升陽하

는 효능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�.
『草훌』에서는 十全大補楊만이 桂皮를 사용하고

있으며 『草훌』의다른 처방들에서는 桂皮나 官桂블

사용하지 않았다
��
草훌』나 『東武遺碼』에서는 官桂

와 桂皮의 구분올 명확히 하지 않았다 �. 그러나 �r 東

醫홉世保元�r�J 新定方」에서는 룰홉香正氣散과짧흉짤에

서만 桂皮를 사용하고 升陽益氣附子楊 人흉官桂附

子傷 升陽益氣楊 十全大補陽 �)＼參吳茶횟楊 官桂附

子理中楊 吳某횟附子理中楊에서는 官桂를 사용하였

다 �. 이는 『東훌훌훌흘世保�J�C�.�!�I 으로 가면서 桂皮와 官桂의

명확한 구분이 생긴 것으로 보여진다 �. 十全大補楊에

서 官桂는 溫補升陽하는 효능을 돕기 위해 사용된

것이다 �. 이러한 溫補를 보다 강력히 하기 위해 삼皮

를 사용하지 않고 관에 납풍하는 肉桂인 官桂를 사

용하였다

이상을 종합해 보면 �r草훌 �J 의 十全大補傷은 表훌

病아 완성되기 이전에 만들어졌으며 八珍楊에서 파

생되어 만들어진 처방으로 少陰 �A 虛勞를 다스리며 �,
�r
東醫꿇世保元 �r�.�!�I 新定方」의 十全大補楊은 表훌病의

�- �4�5 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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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론이 성립된 이후에 만들어진 처방으로 少陰 �A
뽑受熱表熱病올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�/＼物君子

陽에서 변형된 表熱病藥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�.

�(�2�) 補中훌훌遍의 변천과정
�1�) 처방구성

〈단위 훌 �, 생강 단위는 片 �. 대조 단위는 얹〉

�2�) 처 �S버 �|교

『東힐書』의補中益氣楊에는 少陽 �A 약재인 業胡

와 太陰 �A 약재인 升麻가 들어 있다 �r 宋元明 �3 대

의가저술 중 少陰 �A病 經驗行用要藥 �1�3 방 �E豆약 �6

방」의 補中益氣楊에서는 黃훈를 증량하고 業胡 升

麻 대신 훌香 쌓蘇葉을 넣었으며 『草훌 �a 에서는 黃

효를 훌‘찢하여증량하고 業胡와 升麻를 빼기만 했

고 �r
新定方」에서는 黃효와 �/ ＼흉을 증량하고 業胡와

升麻 대신 醫香 蘇葉올 넣었다 �.
�r 草훌 �1�)�.�!�) 에서는 黃�� 의 용량을 �3돈으로 올리고 黃

훈를 寶젖하여 사용한다고 했다 �w草훌 �1�)�.�!�) 에 보연
‘當歸 白청쫓은 微妙하고 白끼�t은 半妙하고 乾훌 附

子 南星은 행하고 黃효는 찢한다 �. 대개 비장의 기운

은 전부 한 곳에 모이는 것올 좋아하고 줄어서 흩

어지는 것을 싫어한다 �. 그러므로 무릇 약의 성질이

지나치게 제멋대로 흩어지는 것은 혹 妙하고 혹 젖

하며 혹은 행하여 전부 환 곳에 모이게 하여 牌훌

의 元氣를 보호하고 조화롭게 한다’라고 하여 수치

의 중요성올 강조하였다 �.
�r 新定方」에서는 �A흉 역시 黃훈처럽 �3돈으로 용

량올 올렸으며 �i�t 草 白끼�E 當짧 陳皮의 용량도 『草훌』

보다 많은 �l 돈으로 올리고 뚫香 蘇葉올 추가하였다 �.
�r
東훤書 �J 와 �F

草훌ι어�l 서의 가장 큰 차이는 黃홉의

중량이며 『草훌』와�r顆定方」의 가장 큰 차이는 �A
흉의 중량이다 �w草훌 �I�)�.�!�I 에서 補中益氣楊은 內陽에

서 오는 頭痛 앓最 �t홉寒 �:�i�t 熱 不知軟食 四破無力을

다스린다고 하였고 黃훈를 寶찢하여 사용한다고 하

였는데 이를 보연 『草홉』의補中益氣楊은 內陽을

다스리는 처방임을 알 수 있으며 黃효를 寶젖한 이

유에 대해 병의 중상과 약물편
�I�)

에서 ‘전부한 곳에

모이게 하연서 牌훌의 元氣를 보호하고 조화롭게

하기 위한 것’이라하였으니 이는 黃효를 靈젖하여

손상된 �g뿔흩의 元氣를 더욱 보호하려는 것이라고

볼 수 있다 �w東홈홉世保元 �2�)�.�!�I 에서는 發熱하며 惡、寒

이 나고 땀이 있는 �t 陽의 초기 중상에 補中益氣陽

올 사용한다고 하여 少陰 �A 賢受熱表熱病에 사용하

였다 �. 즉 『草훌』의처방은 內陽에 �, 新定方의 처방은

表훌病 중 表熱病에 사용되었다 �. 黃훈 역시 『草훌괴

에서는 補中益氣시키는 약물로 사용하였고 �r新定方」

에서는 補氣升陽시키는 약물로 사용하였다 �.
�r
新定方」에서의 �A흉의 증량 이유도 補牌和牌하

고 陽氣를 補하며 升陽의 주약이 되고 保뼈之主를

구성하는 약물로써 적극적인 升陽이 이루어지도록

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�. 즉 �r新定方」 補中益氣

楊의 黃훌와 �A흉은 升陽올 위한 약물임올 알 수 있다

훌香과 蘇葉올 보면 훌香은
�2�)

定氣定塊한다고 하

였는데 기존의학
�4�)

에서는 和中止 �U區하고 化隱한다고

하였으며 『楊�%찾本草』에서는 ‘토하는 것을 빚게 하

고 風寒올 헤치는데 제일 좋은 약이다
�,�j�)

라고 하여

內陽과 外感에 동시에 사용되는 약엄올 말하고 있

다 �. 縣葉은 �r東武遺橋 �6�)�.�!�I 에서 解 �!�l�I�l 之表쩌라 하였으

니 發散 및 解 �J�I�l�l 하는 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기

존의학
�4�)

에서는 發 �i�f 解表 行氣寬中 解魚醒옳 등의

효능을 제시하여 牌봅의 虛寒효과 體表의 寒재���I�M 뺨

를 주치한다고 하였다 �. 이것으로 볼 때 훌香과 蘇葉

이 虛寒한 少陰�A의 비위를 따뭇하게 하는 동시에

風寒의 外 �%를 혜치는 작용이 있음올 알 수 있다
�r 草훌』에서 빠져 있는 훌香과 蘇葉이 �r 新定方」에

추가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흉香과 蘇葉이 牌몹의

虛寒효과 表재�1를 동시에 다스리는 효능 때문이라고

볼 수 있다 �. 이 역시 위에서 말한 『草훌�a 의 補中益

氣陽이 內陽에 사용된 반연 �r新定方 �J 의 補中益氣陽

은 表훌病의 개념이 완성된 이후에 �4陰�A의 賢쫓

熱表熱病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�.

�- �4�6 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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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r宋元明 �3 대 의가저술 중 少陰 �A病 經驗行用要緊
�1�3 방 모豆약 �6방」의 補中益氣樓을 보연 �A흉의 증

량은 없이 黃훌만 �3돈으로 올리고 훌香 蘇葉을 넣

었다 이는 新定方의 처방의의와 대동소이하며 『草

훌』의의미에서는 벗어난 것이라고 본다 �.

결론적으로 『草훌』의補中益氣楊은 黃효를 寶찢

하여 사용한 점과 醫香 蘇葉을 아직 추가하지 않고

서 內陽올 치료하는데 사용한 점으로 보아 『草鄭
의 저술 당시에는 表짧病의 개념이 아직 성립되지

않았음올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�r新定方」補中益氣

傷은 表훌病의 개념이 성립된 이후에 완성된 처방

으로 少陰�A 뽑풋熱表熱病 �t 陽 初證에 사용되었다 �.

�r宋元明 �3 대 의가저술 중 少陰 �/ ＼病 經옳行用要藥

�1�3 방 �E豆약 �6방」의 補中益氣楊의 처방의의가 �r新

定方」補中益氣楊과유사하다는 점에서 볼 때 �r宋元

明 �3 대 의가저술 중 少陰 �/ ＼病 經驗行用要覆 �1�3 방

�E豆약 �6 방」의 補中益氣楊이 『草훌』의 補中益氣陽

보다 시대적으로 뒤에 사용된 처방임올 알 수 있다 �.

�(�3�) 훌홈 �j�E짧散의 변천과정

�1�) 처방구성

〈단위 훌 �, 생강 단위는 片 대초 단위는 放〉

�2�) 처요버 �|교
�r宋元明 �3 대 의가저술 중 少陰 �A病 經驗行用要쫓

�1�3 방 모豆약 �6방」의 훌香 �l�E 氣散은 『홉鍵』의￥훌香正

氣散에서 太陰�A 약재인
�*
흩便 白 �J�f�. 와 少陽 �A 약재

인 흉후올 빼고 桂皮와 乾훌 �, 益智仁올 넣었다 『草

훌�a 에서는 『훌훌鍵』의처방에서
�*
농便 白 �1효 �l�J�f�. 향을 빼

고 白끼�t 대신 蒼끼�t올 사용하였으며 용량을 모두 �l

돈으로 하였다 �r新定方」훌香正氣散은 『醫鍵�a 의 처

방에서 結便 白호 白 �l�J�f�. 흙 훔朴을 빼고 蒼끼�t 좁皮
桂皮 乾훌 益智仁올 추가하였다 �. 이 처방은 『草훌�a

의 처방에서 홈朴이 빠지고 白끼�t 좁皮 桂皮 乾훌훌

益智仁이 추가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용량에 있

어서 차이가 많고 또
�r宋元明 �3 대 의가저술 중 少

陰 �A病 經嚴行用要쫓 �1�3 방 巴豆약 �6 방」의 훌香正氣

散과 �r新定方」훌香正氣散의 용량이 모두 『훌훌훌』의

짧香正氣散의 용량에 어긋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

『草훌』의훌香표氣散이 �r新定方」의 ￥홉香正氣散으로

발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『훌훌훌』의처방에서 직접

적으로 변형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�.

『草훌 �a 의 처방과 �r新定方」뿜香正氣散을 비교해

보면 이 둘의 차이점은 蒼끼�t 白끼�t 의 혼용 �, 훔皮 桂

皮 乾賣 益智仁의 추가 그리고 홈朴이 빼진다는 점

이다�.
蒼끼�t 은

�4�)

操폈健牌 去風없의 효능이 있어서 『東醫

寶廳』’
�)

에서는 風寒隱으로 생긴 揮효과 짧亂을 낫게

한다 하였고 白끼�t은 『東武遺橋�6�)�.�!�J 에서 健牌直牌라

하였고 기존 의학
�4�)

에서는 補牌益氣 操떻利水라 하

여 비장의 기운올 튼튼히 하는 게 白끼�t 의 주작용임

올 말하였다 �. 즉 蒼끼�t은 없이나 凰隱을 제거하는 효

능이 뛰어나고 비장의 기운을 튼튼히 하는 것은 白

까이 뛰어나다 �w草훌 �I�)�.�!�J 의 짧香正氣散에서 白끼�t 대
신 蒼끼�t을 사용한 것은 升陽올 배제한 蒼따의 去風

앓 효능을 노린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�r新定方」에

서는 升陽을 목적으로 白끼�t올 그대로 두었다고 보

여진다
�r
新定方 �J 의 짧香표氣散이 몹受寒훌寒病의

太陰證 下利淸뤘에 쓰일 때에는 溫몹而降陰하는 효

능이 있다 이 효능에서 白따이 큰 의미를 한다고

본다 �. 白따은 �r 東武遺橋ι
�6�)

에서 健牌直牌의 약성을

가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升陽의 효과를 이야기한

것이니 이러한 약성 때문에 少陰 �A 表病證 覆狂證

中證 이상과 太陰證 少陰證에 사용된다 �. 題香 �l�E 氣散

이 少陰�A 表病 樓狂證과 ��陰�A 훌病 太陰證 下利

淸뤘에 모두 사용되는 이유 중 한가지가 바로 白끼�E

�- �4�7 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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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蒼끼�[올 동시에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�.
�r 斷定方」에서는 『草훌』에들어 있던 훔朴이 빠지

는데 �r新定方」의 처방 중에는 탱朴이 들어가는 처

방이 없으며 단지 �i�J�f�. 白何烏寬中楊 조문의 가미법”

에만 나와 있다�. ‘ �* 白何烏寬中陽은 사지가 권태로

우며 오줌이 잘 나오지 않으며 음경이 일어나지 않

으며 장차 부종이 생길 정조가 있는 자에게 쓴다�

고 하였으며 ‘이처방에 層朴 뺑寶 木香 大隨皮 각

�5푼을 가미하면 또한 氣服을 통하는 효력이 있으니

비록 부종이 생긴 환자라 해도 마음과 생각을 안정

하고 �l 일 �2번씩 �1�0�0 일만 먹으면 낫지 않는 것이 없

다’라고하였다 이는 기존의학
�4�)

의 化없導빼 行氣溫

中의 효능과 서로 통한다고 볼 수 있으며 델朴은

이미 부종이 생긴 환자에게 가미하였다는 것을 알

수 있다 �.

좁皮 乾훨 益智�t�o�] 추가된 것은 �i�J�f�. 白何烏寬中楊

에 陳皮 좁皮 乾훨 益智 �t�o�] 들어간 의미와 같은

것으로 少陰�A 몹受寒짧寒病論
�3�)

에서 ‘乾훨良훌훌陳

皮 좁皮 香附子 益智仁이 능히 少陰�A의 소변을 잘

나가게 하는 것이다’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용약볍

역시 『草훌』의저술 당시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

고 『東홈露�t�!�I�: 保元』의 저술 당시에 개발된 것으로

보여진다 �.

결론적으로 �r 草훌』의 쩔휠香正氣散이 外感통치 위

주로 구성 된 반연 �r新定方」의 훌훌홉正氣散은 白끼�C과
蒼끼�[ 이 동시에 쓰이고 좁皮 乾훌 益智仁 등이 추가

되어 升陽益氣와 溫몹而降陰하여 少陰 �A 뽑受熱表

熱病 魔狂 初證과 띔受寒훌寒病 太陰證 下利淸줬에

동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구성이 바뀌었다 �.

�(�4�) 훌合홉元의 변천과정
�1�) 처방구성

〈단위 兩〉
초고의 용량은 各等分
경험방의 곽향 회향 계피 오령지 현호색은 용량 표시가 없음 �.

�2�) 처 �g버 �|교

『草훌』의蘇슴香元은 『局方書』의 蘇合香元에서

鷹香 丁香 白혐香 香附子 圍角 朱 �?�t�J�; ￥ �L香 龍腦가

빠지고 白附子가 들어간다 �r宋元明 �3 대 의가저술

중 �y、陰�A病 經驗行用要藥 �1�3 방 �E豆약 �6방」에 나

오는 薦合香元은 『草훌』의 蘇合香元에서 丁香 白團

香 香附子 훌香 줍香 桂皮 죠靈 �R읍 玄胡索이 추가되

고 白附子가 빠진다 이 중 뽑香 힘香 桂皮 五靈 �8읍
玄胡索은 새롭게 추가된 약재지만 �T香 白뽑香 香

附子는 『局方書�a 어�l 있던 약재를 『草훌ι에서제외시

켰다가 다시 추가시켰다 �l�" 草훌』에 나오는 �1�4 가지

�4￥윷 �A 처방 중 香짧散에는 香附子가 들어가 있으

나 蘇슴香元에서는 香附子가 빠졌다 �. 香附子는 대표

적인 解훌약으로 -切의 氣病을 다스린다는 蘇合香

元에서 香附子가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�. 아마도
香附子가 빠지고 白附子가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데

白附子는 기존의학
�4�)

에서 �� 風�%용하고 찮寒없하는 작

용이 있어 주로 구안와사나 風寒없찢에 사용되는

약재이다 이 白附子가 氣病을 다스리는 蘇合香元에

가미가 된 것을 어울리지 않다고 본다 �. 아마도 白附

子의 白자는 香자의 誤記인 듯 싶다�. 그리고 丁香과

白뽑香은 草훌의 �1�4 가지 少陰 �A 처방에는 사용되지

�- �4�8 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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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J-부자 ’
�}

소엽 2’ �2�.�5

천궁

�;�i�kÎ 0�
응

진피 �1 ’ �1�.�5

����

생강 �3 �3 �3

조세에 �2

총액 �2 �2

옥윤영 외 �1 �:
�f 四흉뻐훌훌本 �J�t�f�.�J 과 �f�J�l�( 뻐용빨홈元 �J �M�!�&本의 비교를 통한 사상 방체의 연천 과징에 대한 연구 �-

않았다 �. 丁香과 白뽑香은 체질별 약재의 구분이 명

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�.
�r草훌 �1�)��

에서는 모든 氣病을 치료한다고 하였으나

치험례가 없고 『東훌훌훌좋世保元』역시 치험례가 없으

니 자세한 비교는 불가능하다 �r宋元明 �3대 의가저

술 중 少陰 �A病 經驗行用要雙 �1�3 방 巴豆약 �6방」에

서는 氣를 다스리는 약 이외에 縣血을 다스리는 표

靈服나 玄胡索이 추가되었다는 점은 �r 新定方」에서

는 찾을 수 없는 용약법이다 �. 이것도 또한 �r 新定方」

의 처방이 陽血 등의 雜病적인 개념이 사라지고 오

직 表짧病 위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蘇合香元은 �r

新定方」의 설정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�.

결론적으로 蘇合香元은 『草薰』와�r宋元明 �3 대 의

가저술 중 �4陰�A病 經驗行用要藥 �1�3 방 모豆약 �6방 �J

의 처방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며 더구나 중요한

것은 이 처방들에 대한 치헝례가 없고
�r
新定方」으

로 발전하지도 않았다 �r
宋元明 �3 대 의가저술 중 少

陰 �A病 經驗行用要藥 �1�3 방 巴豆약 �6 방」의 蘇合香元

과 �r 草훌』의 蘇合홉元이 시대적으로 어느 것이 먼

저인가는 영확하지 않지만 『東醫흙世保元ι 저술 이

전에는 理氣약물이나 社縣약물의 활용이 있었다는

점은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이다 �. 하지만 이런 약물의

활용도 表훌病의 개념이 확립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�.

�(�5�) 홉흙없의 변천과정
�1�) 처방구성

〈단위 錢 �, 생강 단위는 片 대조 단위는 校총액 단위는 훌〉

�2�) 처농버 �|교

『草훌』의 처방은 �r 得效方 �j 의 처방에 川혹이 추가

되었으며 용량은 모두 �l 돈으로 되어 있다 �r 得效方』

의 薦白은 『草훌』어�l 와서 大짧로 바뀌었다 �.
�F
草쫓』의 처방 중에서 香蘇散 이외에 川륨이 들

어가는 처방은 四物陽과 川當楊으로 四勳楊은 ‘牌

鷹의 元氣碩傷올 다스린다’고하였고 川當楊은 ‘임

산부의 출산전후의 질병을 치료한다’고하였다 �. 기

존의학
�4�)

에서는 川홉이 行氣와 活血의 효능으로 風

寒과 血虛를 다스린다고 하였으니 香蘇散에서는 風

寒을 다스리는 효능 위주로 작용한 것이고 핸物楊

과 川當陽은 血虛를 다스리는 효능 위주로 작용한

것이다 �r宋元明 �3대 의가저술 중 �4陰�A病 經驗行

用要藥 �1�3 방 모豆약 �6방」의 香蘇散은 「得效方』의

香蘇散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『草훌의 처방과 �r宋

元明 �3 대 의가저술 중 少陰 �A病 經驗行用활藥 �1�3 방

모豆약 �6방」의 처방은 큰 차이가 없다 �. 효능 역시

『草훌�1�)�� 에서는 四時運氣의 질환에 사용한다 송협고
『東醫휩 �f�f�t 保元�2�)�J 에서는 少陰�A 뽑受熱表熱病 覆狂

初證에 사용한다 하였으니 같다고 볼 수 있다�.
여기서 �r新定方」의 혹歸香蘇散을 보면 『草훌』의

香蘇散에서 香附子를 �2돈으로 올리고 當짧 �l 돈을

추가하고 여기에 훨白 �5쫓을 넣었다 �. 응흥훌츄홉蘇散의
주치증 또한 香蘇散과 마찬가지로 賢受熱表熱病 發

熱惡寒 無 �i�f 에 사용하므로 �r 草훌』의 香蘇散이
�r新

定方」에서는혐‘歸香蘇散으로발전한 것으로 보아도

무리가 없다 �. 薰白은 『草홉ι의香蘇散에서는 빠졌으

나
�r
新定方」의 흩흥짧香蘇散에서는 「得效方�4 에서처럼

다시 추가되었으니 이것은 환、白의解 �J�I�l�l 之表 �!�I�D 하는

효능이 香蘇散의 의의에 어긋남이 없기 때문이다 �.
결론적으로 �?

得效方』의 香蘇散은 「草훌』의 香蘇

散에서 川혹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風寒을 다스리는

효능을 노린 것이다�. 또 『得效方』에있던 훌白이 빠

지고 太짧가 추가되었는데 훌、白이빠진 것은 불필

요한 것으로 보인다 �. 그래서 �r
新定方」의 쁨짧�香蘇散

에서는 薦白이 다시 추가되었다 「草훌�a 의 香蘇散과
�r新定方」의 쯤歸香蘇散은 當歸와 훨、白의차이만 있

을 뿐이고 적웅증 또한 같으므로 香蘇散이 흑歸香

蘇散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�.

�2�. 少陽�A 저앙의 변힌과정에 대안 연구
�( �1 �) 힘防 �1�&훌散의 변천과정

�1�) 처방구성

�4�9 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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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단위 훌〉
�a�) 이하 소양인 처방 비교표의 경험방은 �t 東홉옳世保元

�r�.�.�J �J�C 明 �2

대 의가저술 종 少陽 �/ ＼病 �t옆훌용行用要뿔 �9방」을�- 말한다

�2�) 처방 비교

�r 草훌』의 처방올 보면 『톨훌훌」의처방에서 少陰 �/ ＼
약재인

�*
只般 川홉 �)＼흉과 太陰 �A 약재인 結便을 빼

고 車前子 木通 生地黃올 가미했다 �. 특이한 점은 少

陰�A 약재인 람草를 빼지 않았다는 점이다 �. 또 홉흉뼈

는 少陽 �A 약재인데도 빠져 있다 �r
新定方」의 처방

과 �r 草훌』의 처방올 비교해 보면 가장 큰 특정은 木

通이 地骨皮로 바뀐 것이고 �4陰�A 약재인 납草는

빠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약재의 용량올 보연 『草

훌 �J 의 경우 빼짜가 �5푼인 반면 타 약재는 대부분이

�2돈인데 �r新定方」에서는 혐유가 다른 약재들과 통

일하게 �l 돈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름 또한 敗毒散에

서 혐防敗毒散으로 바뀌었다 �. 이는 少陽 �A 약재 중

에서 체츄와 防風의 중요성이 『東훌훌醫世保元ι으로

갈수록 더 강조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�.

우선 『草훌ι를보면 �i�t 草가 빠지지 않았다 �I�i�' 草

훌 �I�)�.�!�) 에 보연 두 개의 白虎楊이 나오는데 첫 번째

白虎楊에 種米가 들어가 있다 �. 또 益元散 조문”올

보면 씌훌�E末 �i�t 草末 朱쟁、末로구성이 되어 있어 함

草가 역시 빠지지 않았다 �. 병의 증상과 약물 제 �6통
�1�)

을 보연 ‘補中益氣陽의升廳 業胡 �, 大小承氣楊의 大

黃 �f슨뼈 �, 白佛楊의 慢米 �, 益元散의 生납草는 법제하

여 사용하면 변통의 마땅함올 얻지만 古方올 그대

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’라고하였다 �. 이를 보면
�r
草훌�4 의 저술 당시에는 체질별 약재에 대한 개괄

적인 분류가 있기는 하지만 한 가지 약재를 반드시

한 체질에만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올 알 수 있다

『草훌』의敗훌散은 木通이 들어가는데 �r 新定方」

의 힘防敗毒散은 木遇이 빠진다 �. 木通은 淸熱로써

降陰을 시키는데 『東톨훌홉世保元』에서보연 빼防導

�i�J�i�; 散 �, 導 �i�J�i�; 降氣楊 둥 힘防敗毒散올 제외한 모든 少

陽�A 表病의 陽風證에 木通이 사용되었는데 이는

『草훌�a 의 敗毒散이 『東홉홉世保元 �a으로 가면서 보

다 세분화되연서 발전되어 간 것이다�. 힘防敗毒散은
단순한 解흉만으로도 降陰을 시킬 수 있는 상황에

서 사용되도록 木通올 빼고 地骨皮를 가하여 완성

되었다�.

결론적으로 『草훌』의저술 당시에는 �l 약물 �1 체질

의 원칙이 없었다는 것올 알 수 있다 �. 또 『草훌』의

敗毒散이 少陽 �/ ＼ 外感병에 다양하게 쓰인 반연
�F
東

홈홉 �t�i�t 保元 �a 에서는 降陰의 방법올 解麗과 淸熱로

구분하여 淸熱로써 降陰올 시킬 경우에는 木適이

들어간 처방올 사용하고 단순한 解용만으로도 降陰

올 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빼防敗毒散올 사용하였다 �.

�(�2�) 홉훌白虎漫의 변천과정
�1�) 처방구성

〈단위 훌〉

�- �5�0 �-



조고 신정방

감수

경분 �0�.�1 �0�.�1

주사衣 �+

주사 �0�.�1

�- 옥윤영 외 �1 �:�1 四훌앙훌훌本�!�f�J 과 �r 훌뻐 �H�t�!�! 홈元」 ’�J�J�X�&�* 의 비교룹 동한 사상 방새의 연전 과정에 대한 연구 �-

�2�) 처 �g버 �|교
�r
新定方」과 『草훌』를비교해 보면

�r
新定方」에는

石홉의 양이 더 많고 知母 �2돈 防風�.�1 돈이 더 들어

있고 훈活 獨活 玄흉 業胡 山뚫子 忍장顧 演뼈가

빠져 있다 �.

『草훌』의 陽毒白虎傷에는 처방 설명이 없으므로
�r
新定方

�3�)�J
의 �� 毒白虎楊의 陽毒發없에 便秘를 다스

린다는 주치중과 같올 것이라는 전제하에 비교를

해 보았다 �. 우선 훗活 獨活 玄흉 業胡 山振子 忍장

顧 �3흉뼈의 효능을 보연 熱毒이나 火를 發散시키거

나 가라앉히는 약들이다 �. 이 약들이 『草훌』에서는

들어갔으나 �r新定方」에서는 빠져 버린 이유는 陽毒

으로 짧珍이 일어나는 것은 심한 짧熱로 인한 것이

므로 짧熱을 가라앉히는 것만이 근본적 치유가 되

지 熱毒을 發散시키는 것은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

고 본 것이다 �.
『草훌 �1�)��

의 처방 중 防風通聖散은 發熱 陽毒證올

치료한다고 하였다 防風通聖散은 淸熱을 시킴과 동

시에 熱毒을 發散을 통해 풀어 주는 처방이라고 볼

수 있는 반면 『草훌』의 陽毒白虎楊은 石합와 生地

黃을 �4돈씩 사용하여 짧熱을 밝히면서 동시에 熱毒

을 발산시키는 작용을 겸하였다고 할 수 있다 �. 즉
防風通聖散이 熱毒을 발산시키는 작용이 주가 된다

면 陽毒白虎楊은 짧熱올 맑히는 작용이 주가 된다

고 할 수 있다 �. 이러한 생각이 발전하여 �r
新定方」에

가서는 淸훌熱하는 약물의 용량을 보다 늘리고 熱

毒을 발산하는 약은 더 축소하게 되었다 �.
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�r 草훌 �a 에 나오는 白虎楊

계열의 처방들이다 �I�i�' 草훌
�I�)�J
에 두 가지의 白虎傷 �,

짧짧白虎楊 �, 짧함白虎楊이 나오는데 다른 모든 白虎

傷에 知母가 들어가 있으나 陽毒白虎陽에만 知母가

빠져 있다 그리고 위에서 보는 것처럼 陽毒白虎楊

에는 표증약이 많이 들어가 있다�. 이것은 『草훌」의

陽毒白虎楊에서는 훌熱을 맑힘과 동시에 표증약으

로써 열을 발산시키고 또 玄흉 振子 忍、�� 顧으로 열

을 밝히면서 解毒을 시키는 효과를 노렸다고 볼 수

있다 �. 이에 반해
�r
新定方 �J 의 陽毒 �B虎陽에서는 牌陰

不足에서 몹熱까지 이른 상태에 변비가 겹친 것을

주증으로 하여 石합 生地黃 知母로 짧熱을 밝히면

서 대변을 통하게 하고 發散하는 약은 힘츄 防風

牛旁子 만을 가하였다 �. 즉 少陽�A의 陽毒發짧便秘는

훌熱病 중에서도 몹熱이 심한 상태에서 발하는 것

으로 보고 훌熱올 밝히는데 중점올 두고 발산하는

혐쥬 防風과 후세방
�4�)
적으로 解毒透珍하면서 �� 散風

熱하는 작용이 있는 牛쫓子만을 가했다 �. 이처럼 짧

熱을 다스리는 것이 陽毒發짧올 치료하는 가장 적

절한 방법이라는 생각에서 『草훌�a 의 陽毒白虎楊에

서 빠졌던 知母를 추가하고 石촬를 증량하였다 �.
결론적으로 �r

新定方」의 陽毒白虎陽은 구성약물을

가급적으로 단순화시키면서 훌熱을 강력히 맑히는

쪽으로 발전하였다 �. 이는 『草훌』의저술 당시에는

陽毒發짧을 다스리는데 있어서 표리를 동둥하게 치

료해야 된다고 생각한 반면 『東홈홉世保元』의저술

당시에는 牌陰不足에 몹熱까지 이른 상태가 그 근

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그러한 근본을 다스리기

위해 陽毒白虎楊의 구성 약물이 변화된 것이라고

본다 �.

�(�3�) 합훌天-九의 변천과정
�1�) 처방구성

〈단위 짧〉

�2�) 처방비교

두 처방올 비교해 보면 처방의 내용이 특별히 다

르지는 않다 �.
�r
新定方

�3�)�J 에서는
‘ �3�, �4�, �5쪽을 만들어 업에 넣고

이어 정화수를 마셔 녹여 넘기고 �6�-�8 시간 내에 설

사하지 않거든 재차 �2개를 써서 셜사를 �3번하면 적

당한 것이고 �6번하면 아주 쾌한 것이 된다 �. 미리 미

음을 쑤어 두었다가 설사를 �2�-�3 번하거든 이어 미

음을 먹을 것이니 그렇게 하지 않으연 기력이 쇠약

하여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’라고 하였고 �r 草훌
�1�)�J
에

서는 ‘먼저 한 알올 먹고 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

무런 증상이 없으면 다시 두 알을 먹는다 �. 설사를
�3�-�4 차례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것이고 �1�-�2 차례는

충분하지 못하고 �5�-�6 차례는 정도가 지나친 것이

다’라고만하였으니 『草훌』의당시에는 설사로 기

’�I
‘

ζ�J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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력이 쇠진한 것올 두려워하였으나
�r
新定方」올 지을

당시에는 미음으로써 그 쇠진하려는 기력을 돋구는

방법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�.

�(�4�) 六味빼홉훌의 변휠과정
�1�) 처방구성

〈단위 훌〉

�2�) 처방 비교

�r
元明 �2 대 의가저술 중 少陽 �A病 經驗行用要藥 �9

방
�2�)�J
에서 보면 六味地黃楊 처방 중 山婆은 師藥이

라고 하였으니 이는 太陰 �A 藥이므로 빼야 한다는

말이다 �I�i�' 草훌』에서는
�r
元明 �2 대 의가저술 중 少陽 �A

病經驗行用要獲 �9방」처방에서 杓紀子 �3돈을 추가하

연서 山茶횟도 역시 �3돈으로 올리고 홈후 澤협의

용량을 �2돈으로 올리고 救月皮의 양은 �l 돈으로 줄

였다 �.
�r 元明 �2 대 의가저술 중 少陽 �A病 經驗行用要藥 �9

방」의 六味地黃楊과 「草훌ι의 六味地黃楊의 가장

큰 차이는 狗紀子가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�I�i�' 草훌』의

六味地黃楊이 內傷 虛勞 虛 �f員을 다스린다는 점에서

볼 때 杓紀子가 추가된 이유는 補府賢하면서 益精

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�.

처방의 구성면에서 볼 때 �r 草훌ι의 六味地黃楊이
�r 元明 �2 대 의가저술 중 少陽 �A病 經驗行用要藥 �9 방」

의 六味地黃楊보다 더 발전된 것으로 보아 『草훌ι

의 六味地黃傷이 더 후기에 만들어진 처방으로 보

인다 �. 그러므로 �r東홈흡世保元 �2�)�.�!�J 의 少陽 �A 牌受寒

表寒病 조문에 나오는 六味地黃楊은 草훌의 六味地

黃楊이 쓰여졌올 것으로 생각된다 �.

�(�5�) 뾰見九의 변천과정
�1�) 처방구성

〈단위 훌〉

�2�) 처방 비교
�r
元明 �2 대 의가저술 중 少陽 �A病 經驗行用要쫓 �9

방」과 『草훌』의 두 처방을 비교하면 『草훌」의 처방

에는 神趣이 빠져 있다 �. 그리고 川黃運올 �l 냥으로

올리고 便君子 쫓흉 白���� ￥도 �5돈으로 올렸다

神짧은 『草훌』의저술 당시에는 다른 체질 약으

로 보고 뺀 것으로 보인다 『東武遺橋�6�)�.�!�J 에 보더라도

神觀은 牌藥으로 되어 있어 少뻗윷�A 藥임올 말하고

있다�. 그러나 �r 元明 �2대 의가저술 중 少陽 �A病 經驗

行用要藥 �9방
�}�)�J

에서는 ‘이처방에서 마땅히 �A흉 白

끼�t 山훌肉 람草를 빼야 할 것이며 便君子 한 가지

는 아직 경험하지 못하여서 약의 성질을 절실히 알

지 못하므로 경솔히 말하지 않는다’고하여 便君子

는 잘 모르지만 神觀은 少陽 �A 약임을 말하고 있다�-
�r 元明 �2대 의가저술 중 少陽 �A病 經驗行用要藥 �9 방」

의 모든 처방에서 少陽 �A 약재가 아닌 약재는 사용

하지 않았다는 점과 �r 元明 �2대 의가저술 중 少陽 �A
病 經驗行用要쫓 �9 방」의 모든 처방의 약물가감이

�r

新定方」어�l 위배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�r東醫뚫世保

元�a 저술 당시에는 神觀올 少陽 �A 樂으로 보았다고

말할 수 있다�.

�(�6�) 白虎邊의 변천과정
�1�) 처방구성

�- �5�2 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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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미홉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地黃白虎陽올 만뜰

게 되었다고 본다 �.

�(�7�) 효깎散의 변천과정

�1�) 처방구성

〈단위 훌〉
�a�) 초고 �1 은 초고에 나오는 첫 번째 백호탕을 말한다
�b�) 초고�2는 초고에 나오는 두 번째 액호탕을 말한다

〈단위 훌〉

�2�) 처방 비교

『草훌』의표흙散은 『陽寒論』의五혐散에서 �4陰
�A 약인 白끼�[과 肉桂를 빼고 消石과 業胡를 �l 돈씩

가했으며 기타 약재의 용량을 약간씩 올렸다 �w草

훌』의표참散은 熱이 방광에 맺힌 증상과 暑熱을

풀기 위해 利水작용과 淸훌熱작용이 있는 消石
�4�)

과

和解退熱 작용이 있는 業胡
�4�)

를 가미한 것이다

�(�8�) 힘뼈楊의 변천과정
�1�) 처방구성

〈단위 錢〉

�2�) 처 �g벼 �|교

�F
草훌」의 ���6�n 빼楊은

�r
傷寒論 �a 小 ���6�n 뼈陽의 黃運과

大限뼈楊의 �e�J 업 �t�n 용末로 구성되어 있다 즉 『草

훌』의 �U겁뼈楊은 『傷寒論�J 의 小뼈뼈楊과 大 �I�!�6�n 웰傷을

합쳐 놓은 처방이다

�E휴散과 뼈뼈楊은 『훌훌훌』의당시에는 �r 陽寒論」

의 처방을 가감하여 사용하였으나 �r 東醫홉世保元피

�- �5�3 �-

�2�) 처 �g버 �|교

「草훌』의 첫 번째 白虎楊 처방올 보면 『傷寒論￡

의 白虎傷에서 �j�;陰�A 약재인 람草가 빠져 있으나

똑같이 少陰�A 약재인 模米는 빠지지 않았다 �. 이 처

방은 상당히 불완전한 처방이며 『草훌』의 두 번째

白虎楊에 비해 보다 이전에 사용한 처방으로 보여

진다 �.
거기에 비해 두 번째 白虎楊 처방은 납草나 模米

를 모두 빼고 生地黃을 石齊와 동량으로 가하였다 �.

치료도 熱煩發狂과 짧語효으로 유사하다 �l�" 草훌」의

두 번째 白虎楊은 첫 번째 白虎楊을 少陽 �A 약물만

을 사용하여 보다 발전시킨 처방이라 할 수 있다

이렇게 『草훌�j 에서는 『傷寒論』의처방을 少陽�A 약

물만으로 하여 다시 바꾸었고 이렇게 바뀐 처방은
�r
新定方」어�l 가서는 地黃터虎楊으로 바해었다고 볼

수 있다�, 이렇게 地黃白虎楊으로 바뀌면서 石륨의

양을 올라고 防風과 獨活을 추가하였다 『東醫좁世

保元 �J�)��
에서 李濟 �,많는 ‘少、陽�A의 속한 열한 병에는

地黃白虎楊이 가장 좋은 약이다’라고 말하였고 또
‘옛 처방인 白虎傷이 새 처방인 地黃白虎傷의 완전

한 것만 못하다’라고 하였다 �. 地黃白虎楊의 少陽�A
의 훌熱證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처방으로 白虎楊의

�E몹 生地黃 知母에서 �E홉의 양을 올려서 강력하

게 훌熱올 맑히도록 하였으며 �F
傷寒論』의 白虎楊에

들어 있는 납草와 模米를 대신 大淸뼈隔散熱하는

防風과 大補‘勝脫律陰하는 獨活을 가미하여 少陽 �A
짧熱病에 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증을 치료하연서

石홉 生地黃 �� 母의 淸짧熱하는 약력을 돕도록 하

였다

결론적으로 『草훌』의터虎楊은 張 �{매景의 白虎楊

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발전시킨 것이지만 미홉한 점

이 많았다 �. 결국 李濟馬는 �r東醫홉世保元』에서 이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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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r
흉�r定方」을 보면 비슷한 처방영도 나타나지 않은

것으로 보아 이들 처방들은 전혀 다른 명칭의 처방

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�. 이처럽 타 명칭으로

변화된 처방에 대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분석이 필

요하다고 본다 �.

�3�. 太陰�A 저앙의 변힌과정에 대안 언구
�(�I�) 乾票햄根皮陽의 변천과정
�1�) 처방구성

〈단위 훌〉

�2�) 처방비교

두 처방은 처방명이 乾票햄根白皮傷과 乾票햄 �m

皮楊으로 약간 다르다 ��
草훌」의 처방은 乾票웹根白

皮楊이지만 擇根白皮는 들어 있으나 乾票은 들어

있지 않다�. 두 처방의 효능이 이질을 치료하는 것으

로 같은 걸 볼 때 乾要이 빠진 것 같다 �.

太陰�A의 처방 중 �r草훌 �a 와 「東톨훌훌좋世保元�a 에서

중복되는 처방은 乾票標根皮楊 한가지에 불과하며

그 이름 또한 乾票햄根白皮楊과 乾票
�*
홍根皮揚으로

약간 다르고 처방 내용 또한 다르다 그 외의 모든
�r 草훌』의 처방이 �F

東홈꿇 �1�!�t 保元』어�l 는 나타나지 않

는다 �.
『東홉꿇世保元 �r�� 의원론

�3�)�J
에 보면 ‘太陰�A의 병증

과 약리는 張빼景이 대략 초보적인 것을 알았으나

송나라 원나라 및 명나라의 모든 의학자들은 절반

가까이 상세히 발영하였다’라고 하여 太陰 �A의 병

중과 약리에 있어서 나머지 절반은 밝혀지지 않았

음을 알 수 있다 �. 그래서 李濟馬는 이 太陰 �A 병증

과 약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인 것 같다 �� 草훌 �a

와
�F
東훌훌훌종世保元 �J 의 처방에 있어서 그 처방 내용

이 바뀌고 처방영 또한 거의 중복되지 않는 것은

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�.

�4�. 太陽�A 저방의 밴힌과정에 대만 면구

太陽 �A의 처방은 중복되는 처방이 없다 �.
�r 草훌잉

�J�)

에 ‘논하여 말하기를 太陰 �A�j�; 陰�A 太陽

�A 少陽�A 중에는 太陽�A의 수가 원래 희소하여 그

병증과 치법을 옛날의 처방에서 볼 때 역시 드물

다 ’라고 하였으며 또 ‘내가 太陽 �A의 장부구조를

타고난 이래로 비록 평생토록 경험했으나 마침내는

옛 사랍이 오랜 경험으로 太陰 �A 少陰�/ ＼ 少陽 �A의
�3가지 종류의 사랍에게 사용하던 질병과 약올 능숙

하게 찾는 것만 같지 못하였다 �. 무릇 약의 경험이

많지 못한 자는 질병올 치료한 경험도 넓지 못하다’

라고 하였고 『東톨훌훌世保元』’
�)

에서는 ‘경험처방이

방대하지 못한 것은 경험한 병이 많지 못한 까닭이

다�. 太陽�A 수는 예로부터 희소하다 �. 그러므로 옛날

방서 중에 기재된 충과 약도 역시 회소한 것이다

지금 이 �1�i�1�J�Q 皮 �:�t�!�: 홉陽과 훌振顧植騙楊 처방이 변변

치 않고 비록 간단한 것 같으나 만약 太陽 �A의 병

이 있는 사랍으로 하여금 이 두 처방을 가지고서

자세히 그 이치를 연구하고 또 변통하여서 방법올

강구하면 어찌 좋은 약이 없다고 근심할 것인가 .’

라고 하였다 �.

『草훌』의 太陽 �A 처방도 乾빼楊과 월뭘振挑楊 두

가지에 불과하고 『東홈꿇世保元�r�J 新定方」의 처방도

표加皮빠홉楊과 훌振顧植觸陽 두 가지에 불과하다

李濟馬는 『草훌�J 에서 太陽 �A의 질병과 약올 능숙하

게 찾기가 힘들다 하였고
�f
東홈뚫世保元」에서 역시

비록 두 가지 약으로 변통할 수 있다고는 하였으나

경험이 많지 못함을 먼저 이야기하였다 �. 이는 李濟

馬가 太陽�A의 처방에 있어서는 종년토록 큰 변화

나 발전이 부족했다고 본다

�N�. 結 뚫

�1�. �I�i�' 草훌』의 처방들의 이론적 근거는 기폰의학의 內

陽과 外感의 病因病機 이론에 근거한 것임을 알

수가 있었고 �F東홈홉世保元�a 의 처방들의 이론적

근거는 정립된 사상의학적 表훌病에 근거한 것임

을 알 수 있었다 �. 이러한 처방의 변화는 李濟馬

의 홈學觀 자체가 초기에서 후기로 가면서 內陽

外感의 病因病憐에서 表훌病의 체계로 접차 발전

하여 완성되어 감을 나타내는 것이다�.

�2�. �l�" 草훌」의 처방들에서도 체질별 약물의 개괄적 분

류가 있기는 하나 수치에 따라서 타 체질에도 약

물올 혼용하였으며 �r 東홈뚫世保元』의 처방들은 �l

약물 �l 체질의 원칙이 세워져 약물의 혼용이 없어

�- �5�4 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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졌다

�3�. �I�i�' 草훌 �4 의 일부 처방은 『東醫震世保元」으로 가면

서 비슷한 명칭의 처방을 바뀐 것을 알 수가 있

었다 香蘇散은 풍歸香蘇散으로 敗毒散은 힘防敗

毒散으로 白虎楊은 地黃白虎楊으로 바뀌었다

�4�. 太陰�A의 처방은 『草훌￡와 『東醫훌훌世保元�a 을 비

교해 보았을 때 同名의 처방이 거의 없다 �. 이는
『草훌』에서『東�g훌훌훌 �t�i�t 保元』으로 발전하연서 李

濟馬가 太陰 �A에 대해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다 �.
그러므로 太陰�A 처방의 완성이 비교적 후대에

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�.

펼자는 『草훌』와『東짧홉世保元』의同名 처방을

위주로 비교분석 하였으나 기타 처방들에 대한 분

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表짧病證 이론

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보다

많은 자료들을 수집하여 비교 분석해야 될 것으로

사료된다�. 특히 최근에 발견된 甲午本 처방과의 비

교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甲午本의 板本에 대

한 문헌적 연구가 아직은 미홉하여 인용하기 어렵

다 �. 향후 甲午本의 板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연

李濟馬의 방제의 변천 및 뿔學觀의 변천이 보다 명

확해지리라고 사료된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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